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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most critical variables in the school adjustment 

of youth. In addition, this research assessed the impact of variables according to the categorization of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domains. To acquire the effect sizes, published studies between 1990 

and 2012 were reviewed systematically and synthesized by meta-analysi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identified a total of 34 variables which can have an influence on the school 

adjustment of youth and confirmed that 24 of those variables are significant. The most crucial variable 

that can influence school adjustment is that of a teacher's support. The next most important variables 

are self-resilience, relationships with friends, and self-efficiency. Focusing on the categorized elements, 

self-resilience is the most critical variable in the individual domain, the parent-child relation is the 

most crucial variable in the family domain, and a teacher's support is the most powerful variable in 

the school domai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a number of the indispensable 

components in interventions to improve the youth’s adjustment in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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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이 관계들을 통해 사회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관계를 맺

고 있는 사회는 학교이다. 아동․청소년들은 학

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고 자신의 발달과업과 관

련된 활동들을 경험하며 성인기를 준비하기 위

한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학교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고, 교사나 또래 

등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며 학교의 규범

과 규칙에 맞춰 생활하는 복합적 의미를 지닌 장

소이자 하나의 작은 사회이다(Kim, 2009). 또한 

학교는 인지적 발달 강화와 사회․정서적 기능 강

화를 통해 건강한 아동․청소년을 육성해 내는 

곳이다(Durlak, Weissberg, Dymnicki, Taylor, & 

Schellinger, 2011). 아동․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인간관계의 특성은 학교생활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향후 대인관계의 형태와 질을 결정하는

데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아동․청소

년의 발달과업이 이루어지는 학교는 아동․청

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주요한 생활공간

이 되며 학교적응 그 자체가 발달과업들 중 하

나에 포함된다(Rutter, 1985).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학교 내 부적응 문제를 호소하는 아동․청

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부적응 문제는 

학교폭력, 약물중독, 비행, 가출, 자살, 무단결석 

등 청소년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Ministry of Education(2008)에서 추정한 학교

부적응을 일으킬 수 있는 위기학생군의 수는 

1,295,025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학생의 17%에 

달하는 수치이며 이들은 개인적․가정적․교육

적․사회적 위기를 겪고 있다(Yu, 2011). 또한 

201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학

교 학생의 78.3%가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84.2%는 부모와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아동․청소년기의 대인관

계는 주로 가족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며, 이 과

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고 아동․

청소년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성인

과는 달리 생리적 변화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

가 가중되는 작용을 한다(Chung & Lee, 2012). 

아동․청소년의 스트레스를 가족과 학교 요인

으로 구분하여 탐색한 선행연구(Barnett, 2008; 

Finkelstein, Kubzansky, Capitman, & Goodman, 

2007)를 고려해 볼 때, 자녀에게 낙천적인 관심

과 개방된 태도를 보이는 부모를 둔 청소년들은 

낮은 스트레스를 보이며 방임된 청소년은 스트

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을 받은 청소년들은 스트레스가 높

았으며 학업성취 역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주

요한 변인으로 보고되었다(Lee & Larson, 2000; 

Park & Chung, 2010).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로 인하여 아동․청소년

은 학업성적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갖고 있

다. 학부모는 자녀에게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하도록 무의식적으로 기대하게 되고(Kim, 

2011) 시험 성적만으로 자녀의 성취 수준을 확

인하기 때문에 자녀를 지나치게 감독하고 통제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자

살, 가출, 그리고 학교 부적응 등의 병리적인 현

상을 초래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학교 내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에 대

한 인식에서 라틴아메리카의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는 가장 친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

은 그 관계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

었다(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2). 이는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한국 학교 문화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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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학교적응은 개인, 가족, 그리

고 학교 요인 등의 전체 체계의 측면에서 바라

보고 이해하며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 적응을 

개인과 환경 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학교적응은 아

동․청소년이 학교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하는데 

있어서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Kim, 2012). 따라서 가족과 학교의 환

경이 변화하지 않고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

한 성장과 그에 따르는 학교적응을 쉽게 기대하

기 어렵다(Bennett & Gibbons, 2010). 

최근까지 진행된 아동․청소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

로 개인요인(Bae, 2011; Ha, 2011; Kim, 2009; 

Kim & Kim, 2012; Lee & Lee, 2008; Lee & 

Lee, 2011; Lim, 2010), 가족요인(Ahn, 2010; 

Kim et al., 2006; Kim et al., 2011; Kim & Lee, 

2011; Lee & Kim, 2012; Seo et al., 2012), 학교

요인(Baek & Baek, 2002; Choi, 2009; Ki, 2012; 

Kim, 2004; Lee et al., 2008; Park & Kim, 2012; 

Yoo et al., 2009) 등을 살펴본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학교적응의 원인을 개인요인에서 

탐색한 선행연구들(Ha, 2011; Kim & Kim, 

2012)은 아동․청소년이 자기효능감이 높고 목

적의식이 뚜렷하며 자아성취감이 높을수록 학

교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Seo 등

(2012)은 가족요인에서 아동․청소년의 학교적

응을 분석하였는데, 가정의 불화나 부모의 방임

인 가정환경이 아동․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학교요인에서는 

또래 또는 교사와 올바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부족할 때 학교부적응을 경험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Choi, 2009). 이러한 학

교적응 관련 변인들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이면

서도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양적으로

도 비교적 많은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

나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특정변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명쾌하고 확

정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 동

일한 변인이라 할지라도 연구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

별적으로 실시된 단일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

로 통합시키고 표준화시키는 연구는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메타분석은 개별 연구들의 결과를 동일한 측

정치로 환산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분석법(Borenstein, Hedges, Higgins, & Rothstein, 

2009; Else-Quest, Hyde, Goldsmith, & Van 

Hulle, 2006)으로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주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압축된 지식이나 정보

가 필요한 경우에 활용된다(Yu, 2011). 이는 동

일한 주제에 대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반복적으

로 연구가 실시되는데서 비롯되는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으며(Jin & Bae, 2012) 서로 다른 연

구결과들의 통합을 통해 아동․청소년 학교적

응에 필요한 절대적이고 우선순위가 높은 변인

을 선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

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부터 2012년

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학교적응 관련 석․박사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들을 메타분석하여 학

교적응의 주요 영향변인들의 결과를 체계적으

로 표준화시키고 통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

는 학교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

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아

동․청소년의 학교 적응을 위한 실천적 개입 방

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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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통계적으

로 유의한 변인들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통계적으로 유의한 학교적응 관련 

변인들의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학교적응 관련변인 중 가장 효과

크기가 큰 변인은 무엇이며 개

인, 가족, 학교 영역 별 관련 변

인의 우선순위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어떠한 변인들이 아동․청소년 학

교적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발표된 아동․

청소년 학교적응 관련 연구들 가운데 아동․청

소년의 학교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논문들

을 수집하여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상관계수의 

평균효과크기를 구함으로써 아동․청소년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효과크기를 비

교․분석하였다.

1.자료의 수집 및 선정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학교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력을 메타분석하기 위해 

1997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학위

논문 및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아

동청소년’, ‘학교적응’을 검색어로 사용하여 자

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 논문의 검색은 국회

도서관, 한국학술정보서비스(KISS), 학술연구정

보서비스(RISS), DBPIA, E.article, 뉴논문 등의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그 결과 총 433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그 중 

논문의 제목이 애매모호한 경우 초록을 확인하

여 분석 대상 여부를 결정하였고 아동․청소년 

학교적응과 관련성이 적거나 상관관계에 관한 

설명이 없는 논문, 기술통계 분석에 불과한 연

구와 같은 메타분석이 요구하는 자료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 논문, 그리고 동일한 2차 자료를 

사용한 논문 및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논문을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학교적응과 관련된 

변인들의 효과크기를 통합한 후 비교․분석하

고자 하는 연구로서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

되고 있는 학교적응의 조작적 정의와 논문에 사

용된 척도를 비교․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은 연

구는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을 근거로 하

여 각 연구의 결과를 연구대상으로서 검토하였

고 본 연구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 

논문 총 101개를 선별하였다. 이를 다시 면밀히 

검토하여 효과크기 계산에 필요한 통계정보가 

불완전한 논문과 효과크기 분석사례수가 3개 

이상 되지 않는 논문 19편을 제외하였고 2차로 

82편이 선정되었다. 최종적으로 연구 내용을 확

인한 결과 3편의 논문이 중복된다고 판단하여 

총 79편의 논문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자료수집 과정을 1인이 할 경우의 오류

와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자 간에 연구물

에 대해 최소한 두 번 이상의 확인 과정을 거침

으로써 자료수집의 정확성을 높였다. 

2.자료의 코딩 

본 연구의 대상 논문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코딩표를 만들고 각각의 논

문을 논의한 다음 입력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조사지 형식을 갖춘 코딩표의 코딩항목으로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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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년도, 연구대상, 연구제목, 연구자명, 조사

지역, 학회지명, 사례수, 독립변수, 해당변인의 

효과(평균, 표준편차, 상관계수, t값, F값) 등을 

입력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평균효과크기와 

Q검증 결과를 산출하였다(Wilson et al., 2003).

3.자료분석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CMA(Comprehensive 

Meta-Analysis) software 2.0을 사용하였으며, 연

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논문들의 효과크기를 바탕으로 하여 평

균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먼저 각 논문들로부

터 얻은 통계치를 기초자료로 하여 본 메타분석

에서 기준 통계치로 사용하는 계수인 상관계수 

r을 추출하였으며, 다음으로 가중평균상관계수

를 산출하고 Fisher가 제시한 표준화된 상관계

수(Zr)로 변환하였다. 이러한 동일한 조건하에

서 연구간 평균상관계수를 비교․분석하였다.

둘째, 연구간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Q분석

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 결과들의 통합방법으

로서의 메타분석 방법 역시 논리적인 면에서 일

반적인 통계분석방법의 절차와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Jin & Bae, 2012). 즉, 분석대상으

로 최종 선정된 전체 연구논문들에 대한 동질성 

검증을 먼저 실시하게 된다. 동질성 검증은 모

든 효과크기들이 동일한 모집단 평균값을 추정

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검정하는 것(Yu, 2011)으

로서 동질성 검증을 통해 포함된 각 연구가 동

질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랜덤효과 모형을 적

용한다(Oh, 2002). 

동질성 검증결과, 효과크기 및 상관계수의 크

기가 이질적인 분포를 보일 경우 가정에 따라 

랜덤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 그리고 혼합모

형으로 구분된다. 랜덤효과모형은 각각의 연구

들이 하나의 모집단으로부터 랜덤하게 추출된 

표본연구라는 가정 하에 이루어지게 되며, 고정

효과모형은 코딩과 관련한 연구논문들의 특성과 

조절변수 등 분산의 출처에 대한 규명이 가능하

다는 가정을 갖는다. 또한 혼합모형은 분산이 일

부는 체계적이고 일부는 랜덤효과일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질성 검증을 

통해 연구에 포함된 연구들이 하나의 모집단으

로부터 랜덤하게 추출된 표본이라는 가정을 바

탕으로 하고 있는 랜덤효과모형을 적용하였다. 

Ⅲ. 결과분석

1.분석대상 논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총 79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메타분석한 결과 34개 변인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선정된 논문들과 변인들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분석대상 논문으로는 학위논문 13편, 학술지 

논문 66편이 선정되었으며, 발행연도는 1990- 

1999년 3편, 2000-2008년 35편, 2009-2012년 41

편이 선정되었다. 연구대상별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34편, 중학생 18편, 고등학

생 15편, 초․고등학생 1편, 중․고등학생 9편, 

초․중․고등학생이 2편이었다. 연구대상의 성

별은 남녀를 함께 조사한 논문이 78편이며, 남 0

편, 여 1편이었다. 조사지역은 대도시 39편, 중

소도시 27편, 농어촌 7편, 혼합 6편이었으며, 사

례 수는 100명 미만 1편, 100이상-500미만 42편, 

500이상-1000미만 25편, 1000이상 11편이었다. 

또한 아동․청소년 학교적응 관련 변인들은 

총 34개 변인이 추출되었으며 분석범위는 최소

한 연구 사례수가 3개 이상인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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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analyzed papers about school adjustment

Division Content Frequency %

Research paper source
Master’s thesis 13 16.46 

Journal article 66 83.54 

Study year

1990-1999 3 3.80 

2000-2008 35 44.30 

2009-2012 41 51.90 

Age

Elementary school students 34 43.04 

Middle school students 18 22.78 

High school students 15 18.99 

Elementary and high school students 1 1.27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9 11.39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2 2.53 

Gender

Boys and girls 78 98.73 

Boys 0 0.00 

Girls 1 1.27 

Area

Big city 39 49.37 

Small and medium-sized city 27 34.18 

Farming and fishing village 7 8.86 

Mix 6 7.59 

Number of cases

-100 1 1.27 

100-500 42 53.16 

500-1000 25 31.65 

1000- 11 13.92 

Predictor variable

Gender 18 8.96 

Grade 8 3.98 

Self-esteem 18 8.96 

Depression 8 3.98 

Aggression 4 1.99 

Self Resilience 13 6.47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3 1.49 

Self-efficacy 5 2.49 

Self-control capacity 5 2.49 

Stress level 4 1.99 

Internet addict 5 2.49 

Family financial status 6 2.99 

Parent-child intimate relationship 5 2.49

Parent empathy 3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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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Division Content Frequency %

Family size 5 2.49 

Parenting attitude 3 1.49 

The experience of family violence 4 1.99 

Family strength 7 3.48 

Parent attachment 5 2.49 

Family support 3 1.49 

Family functioning 3 1.49 

Parental monitoring 4 1.99 

Marital conflict 3 1.49 

Parental authority 3 1.49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s 6 2.99 

Academic achievement 4 1.99 

The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9 4.48 

Peer support 5 2.49 

Good friendship 12 5.97 

Peer attachment 3 1.49 

Teacher support 6 2.99 

Teacher-student intimate relationship 4 1.99 

Teacher attachment 3 1.49 

Academic stress 4 1.99 

Total 79 100.0

그 결과 성별(18개), 학년(8개), 자아존중감(18

개), 우울(8개), 공격성(4개), 자아탄력성(13개), 

외모만족도(3개), 자아효능감(5개), 자아통제력

(5개), 스트레스수준(4개), 인터넷중독(5개), 가

족경제수준(6개), 친밀한 부모자녀관계(5개), 부

모공감(3개), 가족형태(5개), 부모양육태도(3개), 

가족폭력경험(4개), 가족건강성(7개), 부모애착

(5개), 가족지지(3개), 가족기능(3개), 부모감독

(4개), 부부갈등(3개), 부모권위(3개), 부모-자녀

의사소통(6개), 학업성취(4개), 학교폭력피해경

험(9개), 친구지지(5개), 좋은 친구관계(12개), 

친구애착(3개), 교사지지(6개), 교사-학생의 친

밀한 관계(4개), 교사애착(3개), 학업스트레스(4

개) 등이 추출되었다. 

2.주요 변인의 메타분석 결과

아동․청소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들의 메타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학교

적응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논문에서 선별된 

학교적응 관련 변인들은 개인, 가족, 학교의 3

개 변인군으로 유형화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인 

변인군으로 범주화 시킨 변인들로는 성별, 학

년, 자아존중감, 우울, 공격성, 자아탄력성, 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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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result of a meta-analysis of school adjustment predictors

Domain Predictor variable N
Sample 

size
Zr

Weighted 

Standard 

Deviation 

Variance
95% CI

Q P
Lower Upper

Individual

Gender 18 11,126 0.104* 0.043 0.002 0.020, 0.189 314.935*

Grade 8 5,051 0.059 0.048 0.002 -0.035, 0.153 69.767*

Self-esteem 18 11,179 0.444* 0.053 0.003 0.340, 0.548 487.923*

Depression 8 6,702 -0.266* 0.020 0.000 -0.305, -0.227 14.932*

Aggression 4 7,183 -0.206* 0.040 0.002 -0.284, -0.129 27.084*

Self-resilience 13 5,581 0.565* 0.111 0.012 0.348, 0.782 808.051*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3 1,663 0.458* 0.025 0.001 0.409, 0.506 2.005

Self-efficacy 5 5,090 0.516* 0.117 0.014 0.287, 0.744 199.350*

Self-control capacity 5 1,884 0.371* 0.115 0.013 0.145, 0.596 97.841*

The level of stress 4 1,485 -0.289* 0.047 0.002 -0.382, -0.196 8.756*

Internet addiction 5 3,963 0.004 0.139 0.019 -0.269, 0.276 223.336*

Family

Family financial status 6 2,141 0.264 0.176 0.031 -0.081, 0.608 314.720*

Parent-child intimate relationship 5 2,834 0.446* 0.124 0.015 0.204, 0.689 162.860*

Parent empathy 3 6,418 0.392* 0.033 0.001 0.3280.456 10.625*

Family size 5 2,137 0.011 0.062 0.004 -0.110, 0.133 29.785*

Parenting attitude 3 2,040 0.44 0.257 0.066 -0.064, 0.944 205.484*

The experience of family violence 4 1,429 -0.258* 0.032 0.001 -0.320, -0.196 0.424

Family strength 7 5,452 0.345* 0.072 0.005 0.204, 0.487 120.892*

Parent attachment 5 7,646 0.02 0.138 0.019 -0.252, 0.291 470.125*

Family support 3 1,628 0.410* 0.025 0.001 0.362, 0.459 0.503

Family functioning 3 1,422 0.043 0.164 0.027 -0.278, 0.365 63.558*

Marital conflict 4 3,859 0.428* 0.065 0.004 0.300, 0.556 40.313*

Parental monitoring 3 1,681 -0.207* 0.085 0.007 -0.373, -0.041 23.975*

Parental authority 3 2,430 0.217* 0.065 0.004 0.090, 0.344 15.607*

Parent-child communications 6 2,060 0.371* 0.08 0.006 0.213, 0.528 64.444*

School

Academic achievement 4 4,104 0.124 0.083 0.007 -0.039, 0.287 42.567*

The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9 4,520 -0.089 0.096 0.009 -0.277, 0.100 345.544*

Peer support 5 2,256 0.452* 0.188 0.035 0.084, 0.821 300.924*

Good friendship 12 8,230 0.546* 0.104 0.011 0.343, 0.749 854.503*

Peer attachment 3 6,833 0.366* 0.123 0.015 0.124, 0.608 177.944*

Teacher support 6 2,394 0.797* 0.156 0.024 0.491, 1.102 283.401*

Teacher-student intimate relationship 4 1,955 0.511* 0.051 0.003 0.410, 0.611 14.946*

Teacher attachment 3 6,833 0.314* 0.131 0.017 0.057, 0.572 201.848*

Academic stress 4 1,808 0.32 0.272 0.074 -0.214, 0.854 361.323*

Total of individual variable 60 60,907 0.221* 0.047 0.002 0.130, 0.312 4687.909*

Total of family variable 31 43,177 0.313* 0.042 0.002 0.232, 0.394 1206.041*

Total of school variable 22 38,933 0.527* 0.071 0.005 0.388, 0.666 1783.732*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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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자아효능감, 자아통제력, 스트레스 수

준, 인터넷 중독 등이 있다. 가족 변인군으로는 

가족경제수준, 친밀한 부모 자녀관계, 부모공감, 

가족형태, 부모양육태도, 가족폭력 경험, 가족 

건강성, 부모애착, 가족지지, 가족 기능, 부모감

독, 부부갈등, 부모권위,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학교 변인군은 학업성

취, 학교폭력 피해경험, 친구지지, 또래관계, 친

구애착, 교사지지, 교사-학생관계, 교사애착, 학

업스트레스가 추출되었다. 

아동․청소년 학교적응 관련 변인별로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변

인은 성별,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외모만족

도, 자아효능감, 자아통제력, 친구지지, 좋은 친

구관계, 친구애착, 교사지지, 교사-학생의 친밀

한 관계, 교사애착, 친밀한 부모자녀관계, 부모

공감, 가족건강성, 가족지지, 부모감독, 부모권

위, 부모-자녀 의사소통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

한 학교적응과 부적(-)인 상관을 보이는 변인으

로는 우울, 공격성, 스트레스 수준, 가족폭력 경

험, 부부갈등 변인이었으며, 아동․청소년의 우

울과 공격성,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폭력 경험이 많고 부부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의 

아동․청소년일수록 학교적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Cohen(1988)은 통계적 검정력을 통해 

행동과학 분야에 있어 표준화된 상관계수의 효

과크기를 해석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작은 

효과크기는 .10보다 작은 값을, 중간 효과크기

는 .25와 근접한 값, 큰 효과크기는 .40보다 같

거나 큰 값으로 정의하였다. 메타분석에 의해 

산출된 본 연구의 평균상관계수의 결과를 살펴

보면, 큰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인으로는 교사지

지(r = 0.797), 자아탄력성(r = 0.565), 좋은 친구

관계(r = 0.546), 자아효능감(r = 0.516), 교사-학

생의 친밀한 관계(r = 0.511), 외모만족(r = 

0.458), 친구지지(r = 0.452), 친밀한 부모자녀관

계(r = 0.446), 자아존중감(r = 0.444), 부모감독

(r = 0.428), 가족지지(r = 0.410) 순으로 나타났

다. 중간정도의 상관을 보이는 변인으로는 부모

공감(r = 0.392), 자아통제력(r = 0.371), 부모-자

녀 의사소통(r = 0.371), 친구애착(r = 0.366), 가

족건강성(r = 0.345), 교사애착(r = 0.314), 스트

레스수준(r = -0.289), 우울(r = -0.266), 가족폭

력경험(r = -0.258), 부모권위(r = 0.217), 부부갈

등(r = -0.207), 공격성(r = -0.206) 순으로 나타

났다. 작은 효과크기를 보이는 변인으로는 성별

(r = 0.104)이 추출되었다. 

각 관련변인들의 평균상관계수(Fisher Z)의 

유의도를 살펴볼 때, 학년, 인터넷 중독, 가족 경

제수준, 가족 형태, 부모양육태도, 부모애착, 가

족 기능, 학업성취, 학교폭력 피해경험, 학업스

트레스 변인들을 제외한 다른 변인들은 95% 신

뢰구간에서 영가설을 기각하므로 아동․청소년 

학교적응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간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Q분석을 실

시한 결과,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상

관계수가 유의미한 변수들 중 외모만족도와 가

족지지, 그리고 가족폭력 경험을 제외한 변인들

에서 연구 내 상관계수가 동질적이라는 영가설

이 기각되었다. 이는 효과크기들의 분포가 이질

적이라는 의미와도 같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개인요인, 가족요인, 그리고 학교요인별 전체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개인요인의 전체 효과크기

는 0.221로 가장 낮았으며 가족요인의 전체 효

과크기는 0.313으로 개인요인의 효과크기보다 

0.092 큰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전체 효과크

기를 보인 요인은 학교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요인의 전체효과크기는 0.527로 개인요인의 

전체효과크기보다 0.306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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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ranking of all predictor variables related to school adjustment

Rank Predictor Variable Effect Size Rank Predictor Variable Effect Size

1 Teacher support 0.797* 13 Self-control capacity 0.371*

2 Self resilience 0.565* 14 Parent-child communication 0.371*

3 Good friendship 0.546* 15 Peer attachment 0.366*

4 Self-efficacy 0.516* 16 Family strength 0.345*

5 Teacher-student intimate relationship 0.511* 17 Teacher attachment 0.314*

6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0.458* 18 The level of stress -0.289*

7 Peer support 0.452* 19 Depression -0.266*

8 Parent-child intimate relationship 0.446* 20 The experience of family violence -0.258*

9 Self-esteem 0.444* 21 Parental authority 0.217*

10 Parental monitoring 0.428* 22 Marital conflict -0.207*

11 Family support 0.410* 23 Aggression -0.206*

12 Parent empathy 0.392* 24 Gender 0.104*

<Table 4> The ranking of categorized variables related to school adjustment

Individual Variable Family Variable School Variable

Rank Variable Effect Size Rank Variable Effect Size Rank Variable Effect Size

1 Self-resilience 0.565* 1
Parent-child 

intimate relationship
0.446* 1 Teacher support 0.797*

2 Self-efficacy 0.516* 2 Parental monitoring 0.428* 2 Good friendship 0.546*

3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0.458* 3 Family support 0.410* 3

Teacher-student 

intimate relationship
0.511*

4 Self-esteem 0.444* 4 Parent empathy 0.392* 4 Peer support 0.452*

5
Self-control 

capacity
0.371* 5

Parent-child 

communication
0.371* 5 Peer attachment 0.366*

3.전체 주요 변인 별, 영역 내 주요 변인 별 

효과크기 비교 

학교적응 관련변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24

개의 평균 상관계수(Zr)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가장 큰 평균 효과크기를 보인 

변인은 학교요인 관련변인인 교사지지였다. 평

균효과크기는 0.797로 가장 낮은 평균효과크기

를 보인 성별의 0.104와 0.693의 차이를 나타냈

다. 다음으로 자아탄력성, 좋은 친구관계, 자아

효능감, 교사-학생관계, 외모만족도, 친구지지, 

친밀한 부모자녀관계, 자아존중감, 부모감독,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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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지지, 부모공감 순으로 평균효과크기가 큰 것

으로 나타났다. 

개인, 가족, 학교로 유형화시킨 영역별 평균 

상관계수(Zr)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개인요인으로는 자아탄력성, 자아효능감, 

외모만족도 순으로 평균효과크기의 순위가 나

타났으며, 가족요인에서는 친밀한 부모자녀관

계, 부모감독, 가족지지 순으로 평균효과크기의 

순서가 정해졌고, 학교요인으로는 교사지지, 또

래관계, 교사-학생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

요인에서의 자아통제력과 가족요인에서의 부모

-자녀 의사소통의 평균효과크기의 값(0.371)은 

같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요인에서의 부부

갈등(-0.207)과 개인요인에서의 공격성(-0.206)

은 평균효과크기의 차이가 0.001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요인의 친밀한 부모자녀관계 변인(0.446)과 

개인요인의 자아존중감 변인(0.444) 역시 평균

효과크기의 차이가 0.002로 아동․청소년의 학

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

났다. 영역별 가장 낮은 평균효과크기를 보인 

변인들을 살펴보면, 개인요인에서는 성별, 가족

요인에서는 부부갈등, 그리고 학교요인에서는 

교사애착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발표된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영향력을 

체계화하고 효과크기의 결과를 통합하기 위해 

1991년부터 2012년까지의 국내에서 발표된 

석․박사학위논문 및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

과와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

로는 성별, 학년, 자아존중감, 우울, 공격성, 자

아탄력성, 외모만족도, 자아효능감, 자아통제력, 

스트레스 수준, 인터넷중독, 가족경제수준, 친밀

한 부모자녀관계, 부모공감, 가족형태, 부모양육

태도, 가족폭력경험, 가족건강성, 부모애착, 가

족지지, 가족기능, 부모감독, 부부갈등, 부모권

위, 부모-자녀 의사소통, 학업성취, 학교폭력 피

해경험, 친구지지, 좋은 친구관계, 친구애착, 교

사지지, 교사-학생의 친밀한 관계, 교사애착, 학

업스트레스 등 총 34개가 선별되었다. 이 중에

서 평균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인 변인은 2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요인

에서는 성별, 자아존중감, 우울, 공격성, 자아탄

력성, 외모만족도, 자아효능감, 자아통제력, 스

트레스 수준 등 9개 변인이 포함되었다. 가족요

인에서는 친밀한 부모자녀관계, 부모공감, 가족

폭력 경험, 가족건강성, 가족지지, 부모감독, 부

부갈등, 부모권위,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추출

되었다. 마지막으로 학교요인으로는 친구지지, 

좋은 친구관계, 친구애착, 교사지지, 교사-학생

의 친밀한 관계, 교사애착이 선별되었다. 

둘째, 메타분석에 의해 산출된 평균상관계수

의 결과를 Cohen이 제시한 효과크기의 해석에 

근거해 살펴보면, 큰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인으

로는 교사지지(r = .797), 자아탄력성(r = 0.565), 

좋은 친구관계(r = 0.546), 자아효능감(r = 0.516), 

교사-학생의 친밀한 관계(r = 0.511), 외모만족

(r = 0.458), 친구지지(r = 0.452), 친밀한 부모자녀

관계(r = 0.446), 자아존중감(r = 0.444), 부모감

독(r = 0.428), 가족지지(r = 0.410) 순으로 나타

났다. 중간정도의 상관을 보이는 변인으로는 부

모공감(r = 0.392), 자아통제력(r = 0.371), 부모-

자녀 의사소통(r = 0.371), 친구애착(r = 0.366), 

가족건강성(r = 0.345), 교사애착(r = 0.314),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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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수준(r = -0.289), 우울(r = -0.266), 가족

폭력경험(r = -0.258), 부모권위(r = 0.217), 부부

갈등(r = -0.207), 공격성(r = -0.206) 순으로 나

타났다. 작은 효과크기를 보이는 변인으로는 성

별(r = 0.104)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의 

효과크기 및 영역 별 주요 변인의 효과크기를 

비교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사지지(r = 

0.797)로 나타났다. 그 다음 순위로는 자아탄력

성, 좋은 친구관계였다. 아동․청소년의 학교적

응에 가장 낮은 영향력을 가진 변인은 성별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에 영향 미치는 변인의 순위를 개인, 

가족, 학교 세 가지 영역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요인에서는 자아탄력성이 가장 큰 영

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자아효능감, 외모만족, 자아존중감 순으로 나타

났다. 가족요인에서는 친밀한 부모자녀관계, 부

모감독, 가족지지 순으로 순위가 나타났으며, 

학교요인에서는 교사지지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분석되었고 좋은 친구관계와 

교사-학생의 친밀한 관계가 그 다음 순위를 차

지하였다. 영역 별 전체효과크기를 비교해 보

면, 학교요인이 가장 큰 효과크기(0.527)로 나타

났고 가장 작은 효과크기를 보인 개인요인

(0.047)의 효과크기보다 0.480이나 큰 것을 알 

수 있다. 

학교 내 부적응 문제를 호소하는 아동․청소

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다양한 선행연구들의 학교적응 관련 변인들을 

추출한 후 이 변인들을 메타분석하여 효과크기

를 표준화하였다. 통합된 각 변인들의 효과크기

를 제시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을 체계화시키고 

종합하여 단일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적응 향상 프로

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학교적응은 단일요인

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개인의 특성, 가족, 그

리고 학교라는 다차원적인 요인과의 상호작용

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

서 단일요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구성요소를 가

진 다중요인(multi-component) 프로그램을 개발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고위험집단의 경우 대부

분 개인, 가족, 그리고 학교차원의 위험요인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개입이라고 하더라도 단일요인 프로그램

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Lee, Do, 

Chung, Kim, & Byun, 2005). 

아동․청소년의 긍정적인 학교적응을 위해서

는 개인요인 뿐만 아니라 가족 내 부모의 역할

과 학교 내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부모는 유전적인 특성을 자녀와 공유

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자

녀의 긍정적인 정서 및 자아개념의 발달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선행연구는 보고

하고 있다(Choi, 2004).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한 부모교육 지침서를 활용한 체

계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보급되어야 할 것

이다. 

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제도적

인 차원에서 교사 1인당 학급인원수를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교사가 부적응 학생을 위한 개별

화된 접근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

어야 한다(Lee, 2008). 더불어 학생에게 수용적

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면서 따뜻한 품성을 지닌 

교사의 자질이 요구되고, 이러한 자질을 함양한 

교사를 양성해 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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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학생에 대한 이해와 바람직한 지도를 하려

면 교사도 상담관련 분야의 교과목(예: 사회복

지실천, 청소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놀이

치료 등)을 필수로 이수할 필요가 있으며 교원 

임용시험과목에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요인별 효과크기를 비교하고 개인, 가

족, 학교로 유형화시킨 영역별 평균 상관계수

(Zr)의 우선순위를 제시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의 학교적응을 위한 개입 방안을 체계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우선 

개인 영역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은 자아탄

력성이다. 자아탄력성은 환경의 역경이나 어려

움 속에서 그 기능 수행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이전의 적응 수준으로의 복귀할 수 있는 

능력이다(Moon, 2012).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

동․청소년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큰 반면, 자아탄력성이 낮은 

아동․청소년은 환경의 변화나 스트레스 상황

에 직면했을 때 쉽게 좌절하고 적응 상에 어려

움을 호소한다고 보고하였다(Block & Gjerde, 

1993). 가족 내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Cho, 2010) 있기 때문에, 자아탄력성의 증진을 

위한 시도는 가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

다. 부모가 자녀를 애정으로 대해주고, 늘 격려

해 주고, 자율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의 

자아탄력성은 향상될 것이다. 동시에 학교는 아

동․청소년의 학교적응에 필요한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을 정규 학교상담 수업시간에 포

함시켜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자아탄력성이 형

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도 지역사회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 등의 프

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야 할 것

이다. 

개인요인의 변인 중에서 주목할 점이라면 외

모만족도가 학교적응에서 큰 효과크기를 보였

다는 점이다. 선행연구에서 외모만족도는 자아

존중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되

었는데(Chung, 2007) 이번 연구 결과에서 외모

만족도는 아동․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자아존중

감보다도 영향력이 더 큰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외모를 자신감의 근원이나 사회

적 경쟁력과 동일시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전반

적인 풍조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Chung & 

Lee, 2011).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루키즘

이 가지고 있는 타인 지향적 특성은 본질보다는 

표면적인 조건을 더 중시함으로써 감각적인 특

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의 아동․청

소년이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가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동․청소년기가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최고로 증가하는 시기라 하더라도 건강한 신체

보다는 날씬한 신체만을 원한다는 것은 큰 문제

가 아닐 수 없다(Chung & Lee, 2011). 외모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인격이나 지식 그리고 능력

의 총체적 집합체인 사람의 ‘본질적 가치’에 대

한 왜곡된 인식을 초래할 수 있고 피부색 또는 

체형 등 타인의 외모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차

이나 개성에 대한 존중 없이 오히려 타인을 공

격하는 방식으로 교우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보

건교육 프로그램은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

다고 보고하고 있듯이 학교는 나 자신에 대한 

이해, 나와 다른 타인에 대한 이해 등을 내용으

로 하는 심리사회적 발달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

할 필요성이 있다(Chung & Lee, 2011). 이 프로

그램을 통해 외모와 관계없이 사람의 본질적 가

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나 자신과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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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성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풍토와 나와 다

른 문화의 상대적 차이를 이해하는 환경을 조성

해야 한다. 

가족요인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

으로는 친밀한 부모자녀관계가 선별되었다. 부

모자녀관계가 초기 아동기의 성격과 도덕성 발

달에 결정적 요인이라고 보고한 것은 Freud 

(1961)와 Kohlberg(1981)를 비롯한 많은 심리학

자들이었다. 선행연구(Cho, 2004; Kim, 2005) 

또한 친밀한 부모자녀 관계가 학교적응과 정적

(+)인 관계가 있으며 비행과는 부적(-)인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국내 선행연구(Koh, 2009)는 아동․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가장 효과적인 부모자녀

관계 유형으로써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친밀

감과 자녀가 부모에게 나타내는 존경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가족들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아동․청소년의 사회성 발달, 정서

발달, 인격형성 그리고 사회화 과정에 직접적으

로 작용하는 주요한 요인이다(Bronfenbrenner & 

Mahoney, 1975). 따라서 학교는 가족단위의 집

단상담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학부모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

야 한다.

요인별 전체효과크기에서 학교요인인 교사지

지, 좋은 친구관계, 교사-학생의 친밀한 관계가 

학교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교사지지는 학교적응과 관련한 변인 중에

서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 이는 교사에 대

한 학생의 신뢰와 학생에 대한 교사의 태도가 

아동․청소년 학교적응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좋은 친구관계보다 교사지지가 

더 큰 영향력을 밝힌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

구들(Jung, 2004)과 일치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들이 학업성취를 학교적응에 있

어서 영향력이 큰 변수로 보고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교사지지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

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학교요인에서 두 번

째 순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인 좋은 친구

관계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부모

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친구에 대한 심리적 의

존성을 더욱 갖게 되는데, 그 중 친한 또래와의 

관계는 정서적인 지지자로 학교적응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비행또래

와의 친밀한 관계는 낮은 학교적응과 관련이 높

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비행또래와의 

접촉을 억제하는 것이 아동․청소년의 학교적

응을 높이는데 중요하며, 가족과 학교에서도 아

동․청소년들이 건강한 또래들과의 건전한 관

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Kim, 2008). 친구는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심

리적 안정감을 주며, 바람직한 또래관계는 학교

생활을 적응하는데 있어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

인 방향으로 유도하며, 이후 성인기 대인관계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Kim, 2000). 

이제까지의 많은 선행연구(Crystal, Chen, Fuligni, 

& Stevenson, 1994; Lee & Lee, 2009; Moon & 

Kim, 2002; Shin, 2001)들은 학업성취와 학교적

응 간에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아

동․청소년의 성공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촉진시

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학업 동기를 촉진시킬 필

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를 살펴보면, 학업성취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아동․청소년

의 학교적응은 학업성취와 같은 유능감 욕구 보

다는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 친구와의 우정과 같

은 또래관계, 애정과 친밀감으로 형성되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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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관계 등과 같은 관계성 욕구가 충족되어질 

때 긍정적으로 발휘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학업성취 측면에서 유능감을 느끼

지 못하더라도 이는 학교적응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히

려 교사나 또래와의 관계성 욕구가 충족되지 못

할 때 학교적응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데, Bek(2012)은 학교적응에 대한 기본 심리욕구

의 영향을 확인하면서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 

중 유능감 욕구보다는 관계성 욕구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학교에서 아동․

청소년이 주로 관계를 갖는 교사와 또래에 대해 

부모와 학교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해

야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학교부적응을 예방하고 부적

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

의 개입을 위한 실천 방안에 있어 본 연구가 제

시한 학교적응 관련 변인들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여 개입한다면, 아동․청소년의 긍정적인 학

교적응을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차후연구를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메타분석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

해 34개의 변인을 선별하였으나, 연구 사례수가 

3개 미만인 일부 변인들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통합적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 제외된 변인들도 연구수가 

축적되었을 때 포함시켜 재탐색해 본다면 흥미

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우

선순위를 단순하게 확인하였지만 후속연구에서

는 이론적 수준에서의 선후 영향관계를 파악하

기 위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메타분석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

하여 포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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